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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마지막인생여정 

바울의 마지막 인생 여정은 세상적인 기준으 

로볼 때완전히 실패한삶이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도 그는 가난하고 외로웠으며， 사람들 

관쩌l와 같이 부음이 되고 (담후 4:6-8) 
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 믿음과 소망 때 

문에 죽음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며 사 
모하고있습니;깨 

로부터 배신을당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을 날 

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대딩후 4:10， 1이. 죄인들에 대한불타는사랑으로 쁨을 외치며 짧던 그였 

건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투옥과 무서운 칼날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 

를 하고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늘 현실적인 성공과 축복만을 탐뺨 사람들은 닝낼의 이런 형 

편을 보고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한사람의 결과가 겨우 이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자신의 그런 형편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았고 이미 걸어 

온 믿음의 길을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할수 없는 기쁨과확신과소망 가운데 죽음을향 

해담대히빡갔습니다. 

현실적인보상을탐하지 말라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그 보%에 늘 현 

실적인 축복과 성공으로 돌아왜 된다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뼈의 D찌막 삶을 보십 

시오. 회심 이후에 온 몽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 

교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부유해지며 

건강해지고 자손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 

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깨닫고， 혹시 바울과 같은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끝까지 헌신해 

야 합니다. 주님이 순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기쁜 口}음으로 선돗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합니다. 이러한뺨l 불행할 것 같습니깨 님많의 마지막 모습을써l히 들여다보십시오 

오히려 바울에게는 세%에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 만족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를소중히 여기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닝낼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동역J}들의 안부를 묻고， 겨울을 나기 

위한 외투를 부탁하며， 말씀 연구를 위해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쪽 가져다 달라고 하는 등，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바울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성실히 행합니대덤후 4:끄~13) 여러분， 언 

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il서도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감동적이 

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ηP 혹시 여 

러분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큰일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당장 주어진 일은 소홀히 하고 있지 

는 않습니깨 선한 청지기의 삶은 바로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O}， 십자가때문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비울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통과 절 

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λ까 될 수 있 

음을 알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관저!’ 라는 표현을 써서 지신 

의 죽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깨 죄에 대한 형별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저 고통스럽고 두려운육체의 죽음이 이제는 고귀한 희생 제사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7~능해졌습니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X째l 달려 우리 죄인들을 위뼈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단순히 죄를 쌓。바던 범죄의 뺨1 하나님 앞에 

거룩한산 제새 (롬 12:D로 드려질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고통과두려움의 대%에었던 죽음 

마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관제’ 와같은 거룩한 희생 제사로 드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렇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젊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 결묘 아닙니다. 정지기의 삶은늙어서도 기능 

하며 심지어는죽음의 순간에도가능한것입니다. 우리가우리 자신을전적으로하나님 앞에 의 

탁하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맡길 때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 

사가되는것입니다 

죽음， 최후의행복한여행 

또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떠난다’ 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끼웠 

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소망하는 사람밝1게 있어서 

죽음이란 단지 그들이 처때 있는 장소나 모습이 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람탬l게 
죽음이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고 썩어질 몸을 떠나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여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떠나는 안전 

한 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 

믿음의삶， 소망의죽음 

바울이 이처럼 두려움 없이 죽음을 대할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한싸움을 다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입니대팀후 4:끼. 또 그에게 맡겨진 거룩한 보물인 믿음을 잘 간수하였고 이제 

그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염후 1:14, 녹 19:16). 수없 
이 많은 뱅H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선한싸웅을싸웠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 

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대행 20:24).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서소망과확신가운데죽음을기다릴수있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죽음을죽기원한 

다면， 먼저 믿음의 삶을 실}o싸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 믿 

음 앤l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면 죽음 앞에서 결코 소망을 발견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 
다{유 21절)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선한싸웅을싸우고 있습니까? 선한싸움을싸우지 않으면서 

도 장래에 대한소망을 7}.지고 있는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싸움이 없으면 장 

래에 대한소망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오히려 불쩡히 여긴 사렴들 

잔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조금도 왈상히 여기지 않았습 

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을 사행}여 주님을 떠나간 가련한 영혼혐1 대한 안타까웅을 느끼고 있 

었습니다. ‘페마는 이 세상을 사량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담후 4:1이. 이들은 과거 한 때는 믿음의 선한싸움을 싸웠지만 현재는 
그리스도와 무관해l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중간에 선한싸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자기 개인의 안전 
과 행복을 나라의 안전과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순간 싸울 의지를 잃게 되는 것처럼， 믿 

음의 선한 μ뿜에서도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주님보다 더 귀해l 생각떠1 되면 선한 챔 

을 그만 두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몽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갤 바라보O바 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선한 청지 

기의 삶을살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청지기에게 주어지는참된 보상 

바울에게는 이미 달려온 믿음의 길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있었지만， 장래에 있을 영원한 승리 

를 내다보는 기쁨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제 후로는 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 

로 ... " (딩후 4:에. 챈1만 바울이 기대한 면류관은 인간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 

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얻는 면류관 
이었습니대빌 3:8~9， 롬 1:16~1η.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 

하고 그 의를완성하며 실싸온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이었습니다. 그것은주님 자신 

의 것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고 오직 펴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딴 선한 청지기들에게 

주어질 참된 보상은 바로 이 ‘의의 면류관’ 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입니다. 이것을 여러 

분의 소망으로삼고 선한 정지기로실아가십시오. 

오직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소망과확신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으며， ‘의의 면류관’ 을 쓰게 

될까요? 대답은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십니깨유 1:20 
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하고 따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죽음을 소망중에 대할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는 내 

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힘에니라!' (빌 1: 21)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 

복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싸움을 끝까지 싸울수 있고 죽음 앞에 서서는 

찬란한소망의 빛 아래서 장래를 바라볼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μ뿜을μ많수있고 승리를맛볼수있으며 죽음너머 영원한세상을소망으로바 

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쩨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7}를 지고 λ}십시 

오 이것이 정지기의 &에요，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할 길은오직 이 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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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EVER 

WILL 

CALLUPON 

THENAMEOF 

THELORD 

WILL BE SA VED. " 

(Romans 10:13) 

주낀흥헌 

Sermon for next week 

T:에is s앙h뼈1 
e댄nt때1까깨tlre gospe잉1. It revea허Is the s잉Imp띠p미미li띠Cαity 0아f God'’s 

grace. Everyone who calls on Jesus Christ will be 

saved. Truly, our part is easy! AII we have to do is 

call on the Lord Jesus, and in turn , He saves L!s. It’s 
utterly amazing and absolutely true. As today is 
Thanksgiving Sunday, many Christians will give their 

once a year thanks to the Lord for things such as 
family, food, health, safety, wealth , etc ... Sadly, this 

limited focus tends to center on earthly blessings. 

Thanksgiving concerns the gospe l. It ’s about , 

“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 Let ’s concentrate on the heavenly, not 

eaπhly， blessings we receive from the Lord. 

The gospel is a heavenly blessing . Even the Old 
Testament speaks .clearly about it. There are 
numerous references within its pages. In paπic비ar， 

Isaiah 28: 16 tells us, “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God, ’ Behold, 1 am laying in Zion a stone, a tested 

stone, a costly cornerstone for the foundation, firmly 

placed. He who believes in it will not be disturbed.’” 
Here, God promised to bring a foundational , tested, 

and costly stone to Zion . Peter, one of Jesus' top 

disciples, elaborated the significance of this Old 

Testament Bible verse in 1 Pet. 2:4-8. He explained 

that Christ is the stone, the living stone, "which has 

been rejected by men, but is choice and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v. 4). He clarified that Christ is the 

precious cornerstone, "and h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v. 6) . He also mentioned 
that for those who disbelieve, Christ is the rejected 

stone,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v. 기， 

and the stumbling stone, “ a rock of offense" (v. 8). 

Indeed, the heavenly and precious value of Jesus is 

for those who believe, and those who believe call on 

His name. 
Now, let ’ s go back to Romans 10 : 13 again ,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γ The most blessed people are those who call 
on Jesus. Often times we don’t realize just how 

blessed we are. Sure, we call Jesus Lord, but do we 

really understand how privileged and fortunate we 
are? Many times, we forget. We start to look at 
God's blessing with worldly eyes. Today’s Bible verse 
clearly brings us to the gospel. It actually shows us 

just how simple salvation is. Calling Jesus' name is 
not hard. There’s no excuse, no room for evasion on 

this matter. An innocent child or uneducated adult 

can call Jesus. A poor or sick person can call Jesus. 
Isn ’ t it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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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but it is still the gospel. Jesus immediately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ok hold of Peter. He 

told him, "You of little faith , why did you doubt?" 

Oon’t doubt the gospel because of its simplicity. It’s 

power comes from the heavenly Lord. 

My dear friend , do you know the power of our 
Lord? He is all-powerful! He is the Creator God. 

Have you seen the sun, moon, stars, and clouds in 
the sky? Have you seen the waves of the oceans or 
the ripples of the rivers? Have you seen the variety of 

trees, plants, and flowers on the earth? Our Lord 

created all of it. 00 you know how He did it? He just 

spoke it into existence. He did it with just His words. 

This Almighty God loves you. 00 you know how 
much He loves you? He has given you everything. 
AII He asks is that you call His name. How wonderful 

is that? He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like Peter’s 

body falling in the sea, to call His name and be saved. 

This is not a theory or hypothesis to argue or reason 

over. This is reality! When you just call from the 
bottom of your heaπ， “ Jesus" , when you do just that, 

you get the result of the gospel- you get salvation. 
The gospel saves humans from the penalty of sin, 

which is death. When you call on Jesus, you get 

saved from sin,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Rom.3:23-24). In Christ, we are free from the 

penalty of sin and the sting of death. This means that 
when you call on Jesus, the outcome of the gospel 
will empower you, “ But now having been freed from 

sin and enslaved to God, you derive your benefit, 

resulting in sanctification, and the outcome, eternal 

life"(Rom. 6:22). Jesus not only justifies you at the 

throne of God, He also sanctifies you, makes you holy 

with His indwelling Holy Spirit. This power of the 
gospel brings life, eternallife. 

When you call Jesus' name, what is the scope? 

The range is "whoever". In other words, eve미one or 
all who call on Jesus receive salvation. Pa비 became 

an apostle for the Gentiles, not the Jews. He plainly 

said,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 abounding in 
riches for all who call on Him"(Rom. 10:12). Amen. 

Can you see how simple the gospel is? AII you have 

to do is cal l. 00 you call on Jesus? 00 you realize 
how often Christians call upon the names of 

presidents , chairpersons , famous people and 

institutions,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s, doctors and 
lawyers, and even friends and family,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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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을얻으리라” 

(롬 10:13) 

무엇을감사할것인가? 
짧고 간단한이 말씀은복음의 요약입니다. 이 말씀은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 

리스도를 부르는 지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해야 

히는 일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지 주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 

은 지극히 놀라우면서도 절대적으로 참된 진리입니다. 오늘은 추 
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에 맞추어 일년에 
한 번 드리는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들은 한 
해 동안 가족이 모두 평안하고 양식이 풍족하며 건강하고 안전하 
며 더 잘 살게 된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에 감사히는 내용을 보면 그 폭이 너 

무 좁고 그것마저도 현실적인 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러나 감사는 복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든지 주의 이 
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인 
해 감λ}하되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에 마음을 집중하시 

기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가? 

복음은 하늘의 복입니다 구약 성경도 복음이 하늘의 복임을 선 
명하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이것과 관련하여 수 많은 구절 
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은 디음과 같이 말합 
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옹 

에 두어 기초를쉰댔노니 곧시험한돌이요귀하고견고한기초돌 

이라 그것을 믿는 지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싸 28:16). 
여기에서 하나님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 을 시 

옹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기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앞 
의 구약 성경 구절이 무슨 뭇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 

도7} 바로그돌，곧산돌이싸고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 
수에게 나아와’ (4절).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보배롭고 요긴 

J 한모퉁이 돌이시며 그를 믿는자는부끄러웅을당치 않을것이라 
고 말합니대6절 참괴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벼린 돌 곧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7절)이시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절)이시라고도 말합 
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하고 보배로운 가치를 아 

는 사람들은 오직 그를 믿는 자들이요 오직 그를 믿는 자들만이 
그의이름을부릅니다. 

받은복을셰어보아라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13).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얼 
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자 
신이 얼마나 큰 특권과 행복 기운데 있는지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 
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 
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 

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확실하 
게 보여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유나 핑계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 
니다. 순진한 어린아이나 배우지 못한 어른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 
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얼마든지 예 

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는 히늘의 복락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깨 바 
로이것때문에우리가하나님께감사해야하는것아닙니깨 

주의이름을부를때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틀이 일어 

나는지 좋은 예를 통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서 제자들의 배를 향해 7}η}이 가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만 

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마 14: 28b)라고 외 
쳤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라”하고 허락히셨고， 베 

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순간부 
터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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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른 것뿐입니 
다. “주여 니를 구원하소서 1"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 

경에 기록된 기도 중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복 

음입니다. 예수님은베드로의 외침을들으시고그즉시 손을 내밀 
어 베드로를붙집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Lf떠1절). 복음이 단순하다는 이유로 

복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능력 

사랑하는여러분， 여러분은주님의 능력을아십니깨우리 주님 
은 모든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 
니다. 여러분은히늘에 떠 있는해와달， 별과구름을본적이 있습 
니까? 여러분은 바다에 이는 파도와 강물의 물결을 본 적이 있습 
니까? 여러분은 땅 위에 있는 나무와 식물과 꽃들이 얼마나 다양 
한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지 아십니까? 주님은 단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 

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셨습니 
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 

하시는모든것은단지 그의 이름을부르라는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 

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 
은 입증될 필요가 있는 이론이나 가설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진 
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lJt음으로 폐수님’ 이라고 부르기만 하 

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시 뺨서 여러분은구원을얻게 됩니다. 

믿음으로얻는구원 

복음은 죄의 형벌， 곧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냄니다. 여러 
분이 예수의 이름을부를 때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 
다. “모든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어l 이르지 못하더 
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잎F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돼(롬 3:23,24). 그리스 
도 오에서 우리는 죄의 형벌과 사망의 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다시 빨H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복음의 결과 
가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 
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햄l 이르는 열매를 얻었 

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22).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 
에서 여러분을 의롭다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여러 

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이 능력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 
을가져다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룰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사람들은 ‘누구든지’ 입니다. 다시 뺨서， 예 
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 
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 
에게 부요하시도다’(롬 10:12). 아멘.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 
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 
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 대신에 대기업 회장들， 의장들， 유명 인사 

들， 정치인들， 종교 지B}틀， 의사들， 법률가들 심지어는 친구들 
과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겁니다. “내가 너희 중 
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 

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오늘은 굉장히 멋 
진 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과 교회가 
주께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누구든 
지 주의 이름을부를수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추수감사절을 
보낼 때에 여러분의 감사 제목 속에 복음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 

다. 복음을 감사의 기초와 초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제 다함께 은혜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하십시다. 다함께 예수의 이름 

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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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 저를 스리랑카에 보내주시고 선교에 동 

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 

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서. 저는 이곳에 씨만뿌리고갑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수 있도록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10월 3일에 5교구 5지역 선교팀원으로 스리랑카에 갔다. 믿음이 작고 자격 

도 없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다. 스리 

랑카어를 배우고 기도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면서 그만두고 싶은 맘이 간절했다. 나는 그 때까지 식기도도 소리 내서 해 본 

적이 없었고 성경을 마음먹고 한번 읽어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커졌 

다. 그렇지만 팀 인원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두려워서 못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 

었다.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부족한나를귀하게 여겨주는팀원들이 고마울뿐 

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명， 한명 모이다보니 우리팀은 고기는 고기대로 

계란은 계란대로 버섯은 버섯대로 자기 맛을 내며 잘 만들어진 구절판처럼 색다른 

맛을 내는 그런 팀이 되었다. 나도 여전히 두렵기는 했지만 팀원들을 보면서 , 그리 
고 훈련을 받으면서 색다른 맛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갔다. 특히 나보다 어 린 친구 

들의 믿음을 볼 때 나의 젊은 시절과 나의 자녀들과 비교가 되었고 나이만 먹었지 

보여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웠다. 

스리랑카는 꾸멈없이 소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나라였다. 그러 

나 그곳 사람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지처 럼 기독교나 예수님 에 대해서는 문외 

한이었다. 스리랑카의 국교는 불교이며 하나님과 부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많았다. 나면서부터 부처 에 대해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부처가 하나님 인 줄 알 

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무기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 전진했다. 

내가 여행으로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과 맞닥뜨려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게 믿음 

이 있기는 한 걸까7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주님을 사랑도 했고 미워도 

했고 주님으로 인해 가슴 벅차기도 했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기독교 학교에 

서 10년이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 

었다. 그런데 스리랑카를 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 

이 했다 처음에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기도가 늘어갔다. 그 

리고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 스리랑카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갔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타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그들에게 정 

말로 주님을 전하고 싶었다. 

시작은 스리랑카를 위한 선교였지만 끝은 나의 구원이었다. 내가 온전한 구원을 

알게 된 것이다. 복음을 들은 스리 랑카인들도 주님을 알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만 

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스리랑카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스리랑카가 아직은 

영적으로 낙후되어서 하나념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나라이고 나 역시 지금까지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잘 알지도 

못했지만 이제 알게 되었고 계속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스리 

랑카에서의 선교활동을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이미 비슷한 내용의 많은 보 

고가 나와서) 더 많은 성도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 의 행함을 만나길 바란다. 

스러량큐t-를 다녀와;서 
강태 연(집사， 5교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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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7!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4.1.도뺑전을 욱.J.J'llf며 @ 

삽바라요t 자들 

15교구 1지역 

11교구 5지역 

1교구 4지역 

8교구 10지역 

2교구 9지역 

15교구 2지역 

12교구 8지역 

1교구 9지역 

흥 이번주줄발σ논 전교팀 

.. 연'lH )../역 중El 전교됨 

칸요 
~L.. 

J 
G 

G 

A 

H 

lj흩꽤 

11월 10일(월)-11월 18일(화) 

11월 13일(목)-11월 21일(금) 

11월 18일(화)-11월 26일(수) 

11월 18일(화)-11월 28일(금) 

11월 18일(화}-1 1월 28일(금) 

11월 19일(수)-11월 27일(목) 

11월 20일(목)-11월 29일(토) 

11월 3일(월)-11월 12일(수) 

11월 4일(화)-11월 15일(토) 

11월 6일(목)-11월 14일(금) 

선교헌신예배안내 

2003년도의 선교사역을 o}무리하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선교사명을 감당 

하기 워하여 선교 헌신 예배를 아래와 같01 드라파 하오니 참석 대상자들 

은한분도빠짐없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나다. 

일시 : 2003년 11월 19일(수) 오후 7시(수요 2부 예배) 

2 장소.본당예배실 

3 참석 대상 : 선교위원회 위원과 실행위원， 1557H 팀의 팀장 및 팀원 

선교에뜻이있는성도 

만약예수님께서 실체로그대 앞에 나타나 ‘복음을전파하라고했다면 그대는어떻게 하겠 

는개 환상이나꿈01 아니라 춰들을서로 쳐다보듯이 실체로 눈엠l 나타나 패럼 말씀하 

셨다면? o}u}도 만나는 사림마다 전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봤1." ‘폐수님이 내 앞에 나타 

나셨어 정말이야 정말로” 친구들 부모님 교회의 각 지체들을 만나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 

다 그리고예수님의 명령을따라복음을전하였을것이다 그상황이 된다면그대의 집과재산 

이 그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깨 통장에 있는백만원이 무슨의미가 있을까?우리는그 예 

수님을만나야한다. 예수님은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을통해 이미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자 

신에게 직접승낸 말씀이라고생끽녕}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할 

것이다. 예수님은우리 잎에 서 계시다. 그리고끊임없이 밀씀하신다. ‘비 천국복음이 모든민 

족에게증거되기 위때온서냉에 전파되리니 패야끝이 오리라’까앙:1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승천을 실제로 보았고 실제로 본 시람들을 

통하여 들음으로 실제로본 것과같은 믿음을가졌다. 또한스데반과베드로의 설교를통송}여 

보듯01 그탈l 보;z1 못한구약의 사건들 역시 설교를통때 듣고 나서 직접 본 것과같이 그대 

로 믿어 성령의 역λ까 일어났다 그탬게 자신들의 재산은큰 의미가 없었다. ‘믿는무리가 

한마음과한돗이 되어 모든물건을서로통용하고제 재물을조금이라도제 것이라히는이가 

하나도 없더라’맹 4:32), 그탬게 의미 있는것은오직 ‘하나님의 권능과돗대로 이루려고예 

정하신 그첫(행 4:잃려을행하는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도는담대히 전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디{행 4:29), 그런데 이들의 모%에 좋아 보이고 그 좋아 보이는 

모양의 사람들이 큰무리를형성하자 그들의 모%딸모뺑뜯자들이 나타났다. 바로아나니 

악 삽비라와같은자들이다. 그혐l게 기장중요한 것은자신들이 모든 것을헌신하였다는 명 

성을 얻는 것이었다 그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지는 알수 없으나확실한 것은그들은 

믿음보다자신들의 명성을더 소중히 여겼다 만약그들과같은행위를하는사람이 지금 있다 

면 많은λ}람들이 그뚫칭송할것이다 그러나하나님은λ}람의 행위를보는것이 아니고그 

안에 있는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을보는 것이다. 그들은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신들의 복합적인 어떤욕구에서 출발했다. 

우리의 단기선교는어떠한7}?남혐l거l 뒤쳐지지 않71 위해서， 혹은맡은직분에 대한책임 

감때문에 가는것은아닐까? 집사니까단기선교 정도는해야한다고생각하고가는것은아닐 

까? 한번쯤은 다녀외야 인정받기 때문에 가는 것은아닐까? 정말 믿음에 대한반응인지 한번 

돌이켜봐 정말로 예수 그싹도의 보혈에서 출발했는^1 돌이켜보자 그리고 혹 자신이 삽 

비리와같은자라는 것을발견한다면 당장골방으로달려가자 그리고주님을만나자 . 진정으 

로단기선교를갈수뿌11 없도록. 
(권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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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곰 Lf-o까 f사(口 1-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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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고난과 o}픔。1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빨찮혈。훌웰1號 
을 이기셨으며 사탄과 사망을 이기시고 극/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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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혐젊은이들야 말하는 ‘섭차1~ ’ 

고대 로마 군인 정치 시절에 ， 십자가는 반역자， 살해범 퉁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극악한 죄를 다스리기 위한 도구였다 그들을 십자가에 달아， 높은 곳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들의 참혹한 모습을 통해 경각심을 생기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거부 

감이 들게 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들은 치욕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죽게 해서 

그들에게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치욕스런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심으로 인해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새 

롭게 생겨났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엄청난 은혜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 

님의 사랑을 들 수 있다.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속죄 양으로 삼기 위 

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 

람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잔 

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 고개를 돌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의미로는 속죄를 들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죄로인해 하나님과사람사이에는큰장애물이 생기게 되 

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주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 
기시고 불쌍히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 

로 죄를 속하셨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 졌으며 주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십자가의 의미로 ‘말씀 성취’ 이다. 원죄 발생 후，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심 

까지 예언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 

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예언 성립과 말씀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이로써 우리는 앞으 

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날에 이루어질 것 

을믿을수있는것이다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가 사랑， 속죄， 은혜， 말씀 성취의 십자가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간들에 대한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 속 

죄， 은혜 ， 말씀 성립 퉁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올바른 의미 

가 된다는 첫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윤경(장학생) 

청년 l부룰 생1/0:( ••• 

청년 l부회장 꾀 육 
서흘 잉문으료 사용안여주신 하나닝메/ 영망을 동링니다 저흘 바라보 
며 까다한 수 어치마 지그따지 나르 치쳐으료 이끄시고 01도하셔더 

ι ’ L ' O 2 L , 
그분이 여선 fi( 나으l 추안되시어 이므싱을 맏 11어l 과감강태/ 주닝2.( 영 

문o ( 되었습니다. 양으료 어려운 잉틀도 많겠l지얀 그분o ( 초션하신 
자210 (끼어l 요는도 ":.lL. ff fi( L{-o(-lf니다 그부o ( 부ry-하시 。l욕 하다느 

ζ 。 tj '. - ~ '''~' L 2. 2 

생간에 11쁨이 녕치고 11대1 {- 벅차요릅니다. 양으료도 약망하지 않고 

그분의 역사를 11대하는 0(-응 o ( 껴l속 되김 11도향Llc{-. 

청년 l부 냥 부회장 소%Ftl 
부족한 처를 복된 영문으료 상야 수신 fi(-나닝11il 감사합니다. 썩응 갯 

을 쫓아 영중안고 힘을 쏟였었고， 그껏요료 인하여 힘들어안끼도 했 
어스니다 하지마 추니l1il서느 서르 마쓰으 토하여 지저하 쥐O( o{느 , C ' L 2. 2.口 E

신사까로 이도안여 추션스니다 0-'11도 0(- 후려되고 서차하며 나요 
] ’"" 디 @ 

전 삶 동얀 나어I꺼l 망씀봐시는 하나닝으/ 응성응 놓치치 않으며 양0(-

7낸원합니다 

성년 l부 여 부회장 한서I화 
내1 1- 혼사 성 수 없는 자라는 갱을， 추닝으l 도우싱으로 양야까야 하는 
사라는 껏을 더욱 llff닫게 안시려고 부회장을 맡1'4추신 갯 갑습L{ C(-. 

축복하신 사리라고 생깐되끼어l 감사항 수박어l 없승니타. 하지만 부당 
이 되고 어려꺼l 느며지끼도 봐니다 기려하11어l 사라의 새l..lL.ff로 rr(-

tj , 0 -, ()., ,, - L 

단하지 않11릉 oH띨 11도합니다. 나으l 멍헝과 지삭o ( 11춘。 l 되치 않 

11를 매잉 11도하꺼/ 됩니다 나의 노려과 능력으료 우연1{-릉 o (루려 
「

하지 않도록， 요석 Lff 삶의 수판자되신 그 분을 인정향으효 L{-O (-1 {-는 
사 되도록 11도해주시도l 바랍Llc{-. 

오직을씀으로… 녕령.!I ~，.역 

예수님은 성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셨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 "(.요 14:17).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회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 
회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 

거하실 것이요."(요 15:2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 

겠음이니래(요 16:14).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신자들 가운떼 오셔서 가장중요하 
게 행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고， 신자들의 마음에 

그 진리를 새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임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이런 사역을 가장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이 가장 중요 

한 일로 이루어진다. 단순히 어떤 신비한 체험을 õl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방언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행하거나 환상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와구원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예수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며， 이미 신자된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어1 사로잡혀 부때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세움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하여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쩨 집중하게 된다. 이 때 이 집중은 단순한 구호나 안타까운 노 

력으로 이루어지는 집중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옴과 존귀 

함에 우리의 전 인격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집중이다.18세기 미국 땅에서 하 

나님과 통행했던 어떤 사람의 일기 중 한 대목을 읽어봐. 

"1737:던 나는 건강을 위해서 말을 E교 숲 속에 가서 늘 t/던 대로 한적한 곳에 내려서 하Lf 
님을 묵lfc51끄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그 때 나는 중보자이신 핸J님의 01들의 영광과 그의 플랍 

고도 위대하끄 충f!ft하며 순결하고 달콤한 은혀빠 시랑과 온유와 자tJl하신 겸손을 정말 뚜릿하게 

보았습니다 그 때 나타난 은혀는 일ofLf 고요하고 들콤했든지 전국보다 더 뮤대하게 보였습니 

다 그 때 내가 깨닫게 된그리스도는 내 모든 시상과 생각을 시로잡을 만큼 뮤대하고 탁월한 분 
이섰고， 그런 깊은 깨달음은 약 한 시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 시01 나는 (내 죄익꾀 추악함 

으로 요l하여) 눈물을 쏟고 통곡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영혼은 달리 뭐라고 표 

현할 수 없는 얼징어/ 사로잡혔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p.ft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고 슴결한 사 

를션로 그를 시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며 거룩하게 되어 하늘의 거룩한 순결로 순결해지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올 보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에게도 친숙한 일인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 

제로 알고 경험하며 살고 싶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융소서’ 라고 간구하며 주 

님께로 나。}가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자. 
(이태복목사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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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기 훈련을 통해 청지기의 참된 모습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걷는 것이 어 

떤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훈련기간 동안 저는 저의 삶에 세상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가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온전히 십자가의 -

복음만을 증거하고 핍박과 매를 맞아도 주님만 따라가며 세상의 명예와 권위에 타 

협하지 않는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홉이 끝날 때에도 주 

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기 

도했습니다. 청지기 훈련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 

습니다. 주의 종을 핍박하거나 직분을 이용하여 순간순간 나의 노력과 의를 드러내 

려는 모습이 내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죄인에게도 찾아와 은혜의 빛으로 마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직분 

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주님을 바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청지기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도 이런찬송이 있기를간절히 바랬습니다. 

주님 , 영원한 천국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소서 .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 

옵소서.아멘. 

도배 -. -, 

“내 영흔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 

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 

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 

하시고악인의 꾀에 빛을비취시기를선히 여기시나이까" (용 10 : 1-3) 

위의 말씀은하나님께서 용을시험하시는과정에서 용이 한고백의 구절 중하나 

이다 이것은내가삶의모든것을포기하고차마그냥꺼질수없었기에그저 연명 

하던 때에 하던 고백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집사님을 통하여 짚불처 럼 가 

날픈 나의 운명을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다. 삶의 의욕을 잃었 

던 나는 그 집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그 집사님은 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용처럼 나를 시험하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 굳게 마음먹고 주님 

을 잊지 말고 병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암에 걸려 

더 이상말씀을 나눌수 없다는말을듣고나는괜히 하나님께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 
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서 잊어버렸던 용의 고백이 다시 나왔다. 왜 하나님께서 

는 많고 많은 죄인들중에 문득웃음을바람에 날리고한숨을 쉬어본다. 주님， 왜 

선한 사람을 시험하시나이까. 차라리 당신의 말씀을 잘 안 듣는 나를 시험하소서. 

이렇게 용의 고백처럼 원망하다가 또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주님，나그네와같은내가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나의 주여，내 손잡고가 

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 

나 같은 죄인도 주의 은혜로 살지 않는가? 주의 은혜 안에 없는 이 누구리요?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부르소서. 
손석진(성도) 

*손석진 성도는 병원 전도팀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앙육 받는 중입니다， 
파킨스씨 병으로 발이 썩어가고 있고 지난 수요일에는 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손석진 성도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아픔을 이기고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 가 ‘ 족 을 환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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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장 “묘한 세장 주시고 ” 

이 찬송가는 콘라드 코헤르(Conrad Kocher, 1786-1872)가 작곡하였다. 그는 뷔르 

댐베르크 출신으로 후에 로마로 가서 음악을 공부한 후 독일로 돌아와， 독일의 교회 

음악을 개혁하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스투트갤트로 가서 교회 음악 학교를 

세우고 4부합창을 일반화했다. 그는 오르가니스트요， 지휘자로 사역했다. 

찬송시는 폴리오트 씬포드 피 어포인트(Folliott Sanford Pierpoint, 1835-1917)가 

29세에 썼다. 그는 고향 배스 부근에 있는 푸른 동산에서 꽃과 나무와 새들이 기쁨 

으로하나님의 영광을찬양하는것을보고감동되어 이 시를쓰게 되었다 

1절’ 묘한 세상과 아름다운 하늘 주시끄 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랑 버/푸시니 

우리 주님 예수꺼/ 감사 찬송합니다 

2절 아름다운 낮과 아름다운 밥이며 시간마다 보게 되는 아름다움과 스꾀 들 나무와 

꽃들이며 해와 들봐 반짝이는 별들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3절 눈과 귀를 즐겁게 하시며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λ/ζ봐 정각이 묘한 조화를 이루게 하시니 우리 주님 여/수께 김μf tJ씀합니다 

4절， 이 땅에서도 부모 자녀 애정과 헝저/자매 우애며 많은 멋을 주λ/사 

사랑하거/ 하시끄 하늘의 성도들과 교제커/ 하시며 

온유하고 친절한 배려 븐「게 하시니 우리 주님 여/수께 읍싸 찬송합니다 

5절 모든 나라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사랑의 순결한 제시를 

주께 올려드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꺼/ 감사 찬송합니다 

6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괴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인해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인해 예수님이 이루신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펑화를 인해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 01 친승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충현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갚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효댁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찬앙위원회) 

쩌12회 출연 풍참의 밤 

오는 21 일(금) ， 금요집회 사， II부순서로충현교회 11개의 중창단이 하 

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함께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 

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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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f골릭rrlI-X1 전교를 다녀깎~1 

남미 지 (중퉁1부) 

나는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9박 10일 동안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다녀왔다. 

방글라데시에 다녀와서 느낀 것이 참 많다. ‘푹푹 찌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 

게 살까7 하고 생각해 보았다. 정말 살기 어려운 여건을 가진 나라였다. 빈부의 차 

이가 엄청나서 수도에 위치한 집들은 화려하고 컸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습한 기후 

로 인해 곰팡이가 끼 여서 폐허 같았다. 

첫째 날은 숙소를 사기 당해 시장 한복판에서 자게 되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곳에서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 전도 

지를 서로 달라고 하였다. 나는 정신도 없고 무섭기도 해서 전도할 생각을 못하고 얼 

른 빠져나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들을 전도했어야 했다. 

방글라데시는 정말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그런데 협는 사람이 없어서 왜 없냐 

고 물어보니 그 날이 이슬람교의 주일이라고 했다. 가슴이 아랐다. 

다음 날은 외진 곳으로 가서 전도를 했다. 차에서 보니 산이 없었다. 그리고 나무 

가 있는 곳에는 마을이 있었다. 마을에 가니 우리를 대접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학교의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였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지 찢어진 옷을 입은 아이들도 많았다.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하지만 더 

욱 불쌍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다. 그런 

데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람을 모으기는 쉬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는모르겠다. “내 말과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말로하지 아니하고다만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전 2:4) 우리가 전도하고 온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 
시길오늘도기도한다. 

쳐18강묶원혼 

우리는우리가죄인이라서 멸망할수밖에 없는존재라는사실을압니다. 그래 

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통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J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 

니다. 좌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을 따라 살면 살수록 자신의 죄를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 

에 힘썼고， 시간이 갈수록 곁모습은 더 온전히 행하였을 것임에도 자신은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수록 구원의 은 

혜가 더욱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무지와 교만은 드러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 

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믿음 

으로구원을확증하고， 믿음으로승리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팀후 1:9).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히 5:9).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히 

7:25).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녹 2:3이. 주님 

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보지 않 

으십니대마 9:32, 녹 7:50, 행 16:30~31， 롬 10:9). 구원받은 이는 예수님을 쫓 

아갑니다(막 10:52). 

주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뻗전 2:2).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빌 2:12). 그 

리고 우리를 구원할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약 2:14). 그러므 

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올바로 배워서 가르쳐 

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다고 말씀하십니다(덤전 4:16).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고전 1:2D.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 
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막 8:35).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지만 끝 

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마 10:22; 24:13).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멤전 1:5). 이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고 하십 

니대벨전1:9). 
(황대원기자) 

의 심 
오지 예 (소년부) 

가끔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을 잘 믿는 걸까? 하나님 이 날 계속 지켜주시기나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실까? 내가 

지옥으로 가면 어쩌지? 하나님은 왜 마귀를 안 혼 

내 주실까? 가끔， 아주 가끔은 예수님 이 진짜 계실 

까?하는 생각도 든다. 내가 좋아하는 애들은 다른 

애를 좋아승F는 것 같고， 우리 집이 갑자기 가난해 

지는 것 같다. 웬지 모를 불안감도 생기고， 귀신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다. 한마디로 무섭다. 그리 
고 나랑 제일 친한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가끔 

씩 거짓말을하여서 나를곤란하게 만든다. 어렸을 

때 그 친구에게 속아서 풀이란 풀은 모두 먹어본 

적이 있다. 그애는자기는먹을거라면서 슬쩍 버렸다. 그래서 나만구토할뻔한적 

이 있다. 하나님은 그 친구의 성격을 안 바꾸어 주신다. 정말 궁금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기도를 했다. 하지만 금방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은 너를 하늘나라 일꾼으로 '?li틀어주시려는 거란다 지예아 네가 좋아하 

는 예쁜 하얀돌 있지?그것이 그냥 E서틀어지는 것인 줄 아니?그것들은 동그렇게 
되기까지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추위와 더와도 참아야 한탄다 깎이고 깎여야 

지 동글동글한 돌맹이자 된단다 그리고 예쁜 보석들도 모두 낌씨는 고통을 믿I-o!­
oþ.지 더 예쁜 보석이 탄생하지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너를 더 훌륭하게 만 

들려고 깜E 깎으시는 거아 친구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야 그래야 우리 

지예가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일쯤이야 하고 옹fof-oþ.지. 그리 

고 우리 지예는 아직 어리니까 믿음이 적띈 거야 점점 크면서 너의 믿음도 커진 

단다 그러니까걱정하지 마렴 

나는 그제서야 느낌이 왔다. 그렇구나. 나를 훈련받은 날렵하고 충성심이 강한 하 

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심하다니 . 

나도 허드슨 테일러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 
는 굳센 믿음을 가진 어 린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기도에 더욱 힘써 이 런 흔들 

림은 없어야겠다고 기도한다. 아멘. 

추낸을 층1냄커I it-논 샌@한밍웰 

박선향 (유년부교사) 

나는 둘째 아이가 유아부를 다닐 때와 유치부를 다닐 때， 교회 집사님 몇 분을 알 

게 되었다. 아이들 찬양연습 중일 때나 성경학교， 학부모 간담회 때면 늘 그 집사님 

들의 밝은 얼굴을 볼 수 있어 참 좋았다.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 

냈다 

그러다가 나 위주의 즐거운 시간보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 

로 유년부 교사생활을 시작하였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에게 말도잘 안 건네는 내가 

선뭇 주보를 나누며 봉사할 수 있다니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었지만 의 
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유년부 교사 생활. 타 교회에서 옮겨온 아이들， 부모님은 믿 

지 않은 가운데 자신들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신입반이라 처음 예수님을 만난 아 

이들에게 구원을 심어주고 기도하는 법， 예배드리는 법， 성경 찾는 법 ， 스스로 Q.T 

하는 법을 설명할 때면 참 즐겁다. 하지만 이 즐거움이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즐거웅임을 깨달으니 더욱 감사하 

다. 
한 명으로 시작한 우리 신입 1반. 이제는 7명까지 늘어난 것을 보며 어깨가 무거워 

지고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믿음이 더욱 두터워져가 

는 아이들과 사랑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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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 권사3지회월례회 
일시 ‘ 19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충현호스피스회총회 
일AI ‘ 2 1 일(금) ]7:(XH8:30 
장소 . 제1교육관 501호 

열세 

1 강기화 집사 강형규 집사의 부친， 신관호 집사의 
시부， 4교구 잠원4구역1 6일 별서11. 8일 장례 

2. 서흔댁 집사 장관훈 씨의 부인， 장현민 성도의 모 
친， 9교구 당십리구역1 11일 별세 ， 13일 장례 

결혼 

진영기 뀐이영숙 집사의 아들， 영주교회)과김현 
정 않김형호 성도， 김영화 집사의 딸， 1 5교구V 
22일(토) 13:00 영주교회 본당 1층 

2. 함광식 뀐함태홍 성도， 전공엽 성도의 아들， 지 
구촌교회)과 윤혜신 ~~.윤용규 은퇴목사， 박월회 
사모의 딸， 1교구) /22일(토) 13:00 뉴힐탑웨멍홀 
2충 예식훌 

3 대니얼 군{리언 윌킨스 타교집사， 우경 윌킨스 타 
교집사의 아들)과문혜정 앨문창식 집사， 길정례 
집사의 딸， 5교구)122일(토) 13:30 웨딩코리아 2 
층(진실)， 1호선 용산역(광장 방향) 

4 김지경 뀐김똥오 집사， 홍길자 집사의 아들， 부 
산대천교회)과 오연신 ~~오덕웅 성도， 고순덕 집 
사의 딸， 3교구)/22일(토) 17:00 강남웨딩문화원 
1층아모르훌 

주소변경 

홍성욱안수집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88-7 장현빌라 403호 ft 031-571-\XÍ95 

·음영실카메라봉사자모집 

일 시 : 주일 및 수요 · 금요 예배 시 

장 소:본당 및음영실 

자 격 :책임감을가지고 

성실하게봉사하실 분 

(예배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햄 

초보자 가능{자체교육 휘 

주만흥헌 

교피소석 

직원모집 

1. 모집부문 인쇄실 · 경비직 , 기도원 식당 

2. 자 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전서(타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넘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1t 552-8200 

$*r*; 흥행 --화 

2003년도추수감사절 

다음주일띠월23일)에는 2fXJ3년도추수감사절을맞이하여감사예배를 a싸님께드리게된다 물론 

빡님의은혀빠샘어l감째판것은 매일 해야핸 일oβl만 한혜를마무리핸시점에1;'-1교회가 

특별한절기를정하E δ싸남 앞에마음을모아특별히강째}는것 역시의미있고중요δ따 왜L혜연 

우리는이런특별한기회가없으면 받은은혀I/X 다혜0벼보지못하거나또 쉽게 잊어버리는 연g뺨사 

람들ψl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캄얘배가 빡남께서 날안실 E셔한것이 되도록정성껏 준비해야 

할것이다 특별히이번한주간동안은 다음주일절교’(이번주주간충현3멘를꼼폼하게읽고， 하냐 

님께감A빼야할 내뚫이 무엇인지확실째l깨달은휴 z[7.f.의삶과우리교회에 빡남께서 한 해 

동안주신은혀털 혜0벼뾰감A애배에 암했으면 뺨 이렇게준비할때 비로소 D쁨으로부터우러 

나는참감빨 빡님 앞에드릴수 있을것0끼 때문이다 아쯤록온교회17r 이번감A얘배를기쁨 

으로준비하시기바란마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7(월 I 18(화 19(수 20(목 2 1 (금 22(토 I 23(주일) 

설교자/기도자 | 이재영/진홍용 | 이종대/허만선 | 정현민/조증민 | 여성기/지규성 | 류병희/오순도 | 이종철/최문실 | 안치원/전은희 

예배 담당안내 (11 / 19- 11 / 23) 

날짜 예배 예배전 찬양 사회 기 도 설교 

11/19 수요 I 여국근 문하숙 오직 예수(마 17:1-8) 여성기 목사 

11/19 수요IJ 김교성 이태식 오직 예수(마 17:1-8) 여성기 목사 

11/21 금요집회 특별찬양 (제갱 충현 중창의 방) 류병희 여성기목사 

11/23 주일 I 김영훈 신상수 누구든지(롬 10:9-13) 이희식 목사 

11/23 주일1I 주의 음성을내가들으니 외/소프라노 김숭회(가브리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나광영 황의만 누구든지(롬 10‘ 13) 여성기 목사 

11/23 주일 m 주 예수 대문밖에 외/바이올린 장연회(할렐루야오케스트라) 이종철 황영일 누구든지(롬 10:13) 여성기 목사 

11/23 주일 W 오 신실하신 주 외암프라노 정정희(할렐루야찬양대 솔로이스트) 장훈 강모용 부요하신 주님(롬 10:9-13) 고광환 목사 

11/23 주일 V 내 주를 7l까이 하게항은 외/첼로 구자운(엠옐 오케스트라) 위건량 차신득 주의 이름을 부르라(녹 18:35-43) 김정수목사 

11/23 주일찬양 정현민 양기수 은총(시 30:1- 12) 이종대 목사 

저1 759호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 

서 

a 모든 교역자가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흔 
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 

하게하소서. 

떼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 

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 힘쓰게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쏠11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선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전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뽑 행}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섬·기·는· 분·틀 l 
「뼈및짐회앤h1 

구 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l 오전 9:00 본、당 

주일예 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 오전 11 :00 Il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구붐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장 ~‘ 

영야부 
I 오전 9:00 

1I 오전10:50 교육관 110호 챙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l 오전 9:00 장년 1 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1I 오전10 :50 
교육관 201호 

장 년 2 부 오후12 :30 교육관 407호 

유치부 
l 오전 9:00 

제2교육관 1충 
장년 3 부 오후1 2: 30 교육관 307호 

1I 오전10:50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소앙부 오후12 : 1 5 갈렬리흘 

초퉁부 오전10 :30 교육관 407호 
신혼가정부 오후12 : 1 5 교육관 204 ， 205호 

소년부 오전10 :30 교육관 507호 
사랑부 오전11 :00 복지관지하1층 

τ=τ~1 i'-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오후 1:00(성인) 교육관207호 

중동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탑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렬 리훌， 베다니흘 

고풍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대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년 1 부 오전11 :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 J:OO 아 엔 흘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 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키어， 중국어， 몽콜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rnuttaneous trar냉a따15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혀n 벼r멍떠ge are availab~ at the 티evenO’ c1여<Worship 않M∞， 

andSri Lan때n， 얘 nese， Mα1901~， Russ~ ， Hindi, 때 |떠α1eSlan are 허so avai1ab~ at t뼈 One o’ clockWα'Ship Serviæ 

l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여성기 류병회 
1마。-H「 교구위원회 때뻐부 3교구 4교구 

기획위원 교구위원정 딩회서기 때배위원 법인운영위원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안창덕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12교구 9교구 2교구 선교위원회 대학부 
재3교얽{원징 징년2부장 천앙위원장 법인운영위원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고광환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조인제 김종구 8교구 1 1교구 7교구 15.교구 1교구 
8교구정 봉A써원징 몽A써원 몽A쩨원 종현기도원깅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엄현덕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6교구 13교구 고등부 소년부 17교구 
김A써원 전돼~~ 옹A써원 혈옐루때뼈징 김A써원징 

이회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이종석 이병욕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중등2부 중등1부 18.교구 유년부 펀집국 
기획위원징 쩨징위원 건축위원장 예배부장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초등부 교쩨연구회 5교구 14.교구 1 6.교구 

1 5.교구정 행징위원징 빼배위원징 칭년Z부징 14.교구징 이재영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10교구 
교육훈련부짧 신흔7씹부징 11교구징 9교구징 제1교육위원징 l 남전도사 이평회 (지교회)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 여전도사 딩회부서기 i뾰때부징 소밍부장 재2교육위원정 17교구찜 
정연희 신똥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O맨찬g때징 새7택부징 10.교구짐 진도위원 기백핸뼈g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권영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신교위원 때뻐부정 13교구청 A땀국정 빼배위원 

조욱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박찬섭 최지융 노영한 박철구 정챙길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재1교육위원 장년1부징 3교구장 진도위원 예배위원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신상수 강철형 고제숭 김영은 이달옥 18교구 1교구 1 5.교구 19교구 
몽A써원 1뻐구징 칭년1부장 앵징위원 째징위원 

장철환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 찬앙감독 장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진도위원 틱이부징 A녕부징 실로입gg뼈징 기획위원 · 전임독창자 김소연 
안석현 • 단기선교사 강기 엽 (씌링키) 
5교구징 l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퇴 


